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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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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파악하고,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6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 40세 이

상 60세 이하 성인 중도시각장애인 70명을 모집하였다. 음악 활용, 음악 활용 목적, 개인변인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설문지 중 불충분한 응답 9부를 제외한 

총 61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시각장애인은 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집에서 라디오를 주로 사용하여, 빠르고 경쾌한 대중가요를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 

활동에서 이들은 추억을 회상하는 가사의 대중가요를 주로 부르고, 노래 활용 빈도가 음악 

감상이나 악기연주 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악기 연주하기에서 연주가능하고 선호하는 

악기는 모두 현악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음악 활용 목적은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 

성취감, 소속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

간)에 따른 음악 활용에는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전맹이 저시력에 비해 음악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실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이 음악을 활용하여 소

속감을 얻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파악함

으로써, 대상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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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등록 시각장애인 현황은 2010년 249,259명, 2011년 251,258명, 2012년 252,564명, 

2013년 253,0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시각장애는 그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구분하는데(Bak, 

2014; Kim, 2010),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에 비해 국내 시각장애인의 

90.8%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많다(Byeon, 2006). 후천적 원인에 의한 시각장애인은 정상적 

시력을 통한 시각적 경험을 가지고 일정 시기까지 비장애인으로 살아왔으나, 질병(53.5%) 혹

은 사고(37.3%) 등에 의해 점진적 또는 급성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1). 이처럼 삶의 과정 중에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을 

중도시각장애인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후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기

도 한다(Son, Heo, & Park, 2009). 

중도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Jessup, Cornell, & Bundy, 2010),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관계 및 대인관

계에서 갈등을 겪는다(Jo, 2007). 장애수용 과정에서 충격, 부인, 분노, 비판 등의 부정적 심리 

문제를 경험하고(Shin, 2005), 실명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난 뒤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

기도 한다(Kim, 2010). 또한, 이동권의 제약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아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동적 경향이 나타나고, 문화생활이나 사회활동, 진로선택 혹은 재취업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Gold, Shaw, & Wolffe, 2010). 특히, 조기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은 선

천적 시각장애인과 비교할 때, 일상생활 적응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Lee, Park, & 

Kwak, 2003), 장애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감, 상실감, 우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

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hin, 2005).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상실에 따른 대체 감각 활

용 과정에서 청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도록 기초재활훈련을 받게 된다(Upton, Bush, 

& Taylor, 1998).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을 보상하는 대체 감각으로 청각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Codding, 2000; Eitan, Ornoy, & Granot, 2012; Molloy-Daugherty, 

2013), 중도에 실명한 중도시각장애인은 이와 같은 보상, 대체 감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이러한 감각들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ark, 2015).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높은 청각 의존도와 관련하여(Matsumoto & Willingham, 2009), 그

들의 음악적 능력 혹은 음악 활용 및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시각장애

인과 일반인 간 비교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음악적성 및 능력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Gougoux et al., 2004; Hamilton, Pascual-Leone, & Schlaug, 2004), 이를 시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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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보상 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liss, Kujala, & Hämäläinen, 2004; 

Rokem & Ahissar, 2009). 특히 시각 기능 손상에 대한 뇌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보상 작용은 

청각 피질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Collignon, Voss, Lassonde, & Lepore, 2009; Doucet et 

al., 2005; Röder, Rösler, & Neville, 2001), 이러한 청각적 민감성은 후천적 시각장애인보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Collignon et al., 2009; Gougoux et al., 2004;. 

Stevens & Weaver, 2009), 음악 교육 경험 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Wan, 

Wood, Reutens, & Wilson, 2010).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음악을 보행

을 위한 청각 자극(Molloy-Daugherty, 2013), 여가활동, 일반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연구도 있다(Park, Chong, & Kim, 2015). 특히, 국내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수학

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음악 관련 활동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Ham & Kim, 2004), 

졸업 후에도 음악 동아리(보컬밴드, 합창단, 기타 동아리 등)를 통해 음악 관련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Jeon, 2009).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활동을 자발적

으로 하고 있고 음악 활동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며, 일반인과의 소통 수단으로도 음악이 효

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Chong, & Bak, 2015). 

반면 시각장애인들의 청각 지각력은 일반인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Madsen & Darrow, 1989; Stankov & Spillsbury, 1978). 시각장애인의 음악적성을 현경실의 

한국음악적성검사(KMAT)를 사용하여 일반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 집단 내에서

는 전맹이 저시력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두 집단을 비교

한 음악적성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hin, 2009). 이러한 주장의 차이는 

시각의 손상으로 인한 청지각 능력이 실명시기에 따른 경험, 교육, 재활 훈련 등의 환경적 요

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Röder & Rösler, 2003; Thinus-Blanc & 

Gaunet, 1997).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과 선호, 음악적 태도에 대한 여러 연구에 비해 중도에 실명한 중

도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음악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인으로서 삶을 영위하

다가 질병이나 사고 혹은 다른 원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잔

존 감각들을 발달시키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안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음악 활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 경험은 개

인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Hudson, 

2006), 개인 변인과 음악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음악훈련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reutz, Ott, Teichmann, Osawa, & Vaitl, 2007; McNamara & 

Ballard, 1999; Nater, Krebs, & Ehlert, 2005). 또한 시각장애의 개인 변인에 따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시각손상시기, 손상정도에 따른 음악활용의 차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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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장애와 이에 관련된 항목들을 개인 변인으로 분석하였다(Lim & Bak, 2013).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성인기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

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Park, 2015).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Park, 

Chong, & Kim, 2015). 더욱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음악은 잔존감각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음악 활동을 통해 부적 정서 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즉각적인 보상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이

점을 가진다(Rostohar, 2006). 노래 만들기 활동은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Lee, D., 2010), 음악 감상 활동은 이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밝혀졌다(Park & Chong, 2015). 따라서 성인기의 중도시각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

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

감과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빈도, 방법, 목적, 선호 등)을 조사하고 이

를 개인변인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이 활용하는 음악 활동과 

선호하는 음악의 특성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음악 활용의 

목적과 개인변인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음악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현황 및 활용 목적은 어떠한가?

둘째,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성별, 실명기간, 장애정도)에 따른 음악 활용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6개의 시각장애인복지

관에서 성인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관담

당자와 면접하고 기관에서의 동의를 획득한 후 기관 이용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과 절차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사고 또는 질병 등, 후천적 원인

에 의해 실명한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로, 중년기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이다. 또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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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령｣ 제2조 관련 시각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거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 총 7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기재하지 않

은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61명의 응답이 분석되었으며 이에 설문지 회수

율은 87.1%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61)

Characteristics Category n (%) or M ± SD

Gender Male 33(54.1)

Female 28(45.9)

Age(years) -  53.35 ±  5.19

Age at onset -  29.29 ± 11.48

Duration of disability -  24.93 ± 7.72

Music educationa

None 21(34.4)

Less than 1 year 34(55.8)

More than 3 years  6( 9.8)

Degree of vision
Blindness 32(52.5)

Low vision 29(47.5)

Level of disability

Level 1 37(60.6)

Level 2  8(13.1)

Level 3 16(26.2)

a Years of extracurricular music-education including musical instrument playing, and singing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및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음악 활용에 대한 19문

항, 개인배경정보에 대한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시각장

애인과 일반인의 음악태도 및 활용에 대한 비교연구’(Park, Chong, & Kim, 2015), ‘국내 시각

장애인 음악 전공자의 실태조사연구’(Lee, 2000),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 감상 교육 

실태와 선호도연구’(Park & Lee, 2013)에 사용된 질문지를 참조하여 중도시각장애인의 환경

에 맞춰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을 구안하고 음악치료전문가 2인(시각장

애인 대상 음악치료 10년 이상, 시각장애인 대상 음악교육 7년 이상)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

을 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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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estionnaire Structure

Variable Subcategory Questions per item

Uses of music Frequency

Place

Medium

Purpose5

Genre and mood

Lyrics

Timbre

3

3

3

5

3

1

1

Demographic information Gender and age 2

Degree of vision 1

Level of disability 1

Age at onset 1

Music education 1

Total 25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및 선호도에 관한 국내외 

논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도구인 설문지를 구성한 후에 설문지 내용이 연구 목적을 잘 반

영하는지,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지, 설문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복지관 담당자에게 설문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

다. 예비설문에 대한 응답자 모두 ‘잔존 감각’이라는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선호하는 노래에 대한 질문에서 노래 제목을 작성하는 주관식 질문을 삭

제하고 노래 가사내용에 대한 보기항목으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6개소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중도에 실명한 만 40

세 이상의 성인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점자(braille)로 변환된 점자 설문지를 제공하거나, 

잔존 시력을 보유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활자 크기를 18 포인트로 제작한 묵자 설문지(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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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설문지를 낭독하기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연구

자가 1명씩 개별 설문 또는 2-3명에게 질문을 하고, 항목을 선택할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형태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도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정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항목별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동의 활용 결과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을 넘게 되면 카이제곱검정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은 윌콕

슨 순위합 검정(Wilcoxon’s rank sum test)을 실시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Ⅲ. 결  과

1.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1) 음악 활동에 따른 활용 결과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은 음악 감상, 노래, 악기 연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3개 

활동 시 모두 대중가요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의 음악 감상 시간은 

하루 1시간미만이 가장 많았고(50.8%), 감상 장소는 주로 집이었으며(73.7%), 감상하는 음악

은 빠르고 경쾌한 곡(42.6%)이 느리고 서정적인 곡(2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래 활동

은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 활동에 비해 참여 빈도수가 높았으며, 서정적인 분위기(45.9%)

를 선호하였으며, 가사도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44.5%)을 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연주 활동에서는 악기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28명의 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연주 활동을 

하는 중도시각장애인의 50%가 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악기 

연주 시 빠르고 경쾌한 곡을 선호하며(46.4%), 주로 사용하는 악기는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

기, 관악기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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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Music Uses During Each Type of Musical Activity (N = 61)

Item Listening n (%) Item Singing n (%) Item Playinga n (%)

Frequ-
ency

Less than 1 hr 31(50.8) Frequ-
ency

Less than once/wk 13(21.3) Frequ-
ency

Less than once/wk 18(64.3)

1-2 hrs 19(31.1) 2-3 times/wk 26(42.6) 2-3 times/wk  5(17.8)

2-3 hrs  4( 6.3) 4-5 times/wk 14(23.0) 4-5 times/wk  3(10.7)

> 3 hrs  7(11.8) > 6 times/wk  8(13.1) > 6 times/wk  2( 7.2)

Place At home 45(73.7) Place At home 14(22.9) Place Welfare center 14(50.0)

Welfare center  5( 8.2) Welfare Center 12(19.7) Educational institution  5(17.9)

Concert hall  2( 3.3) Karaoke 15(24.6) Religious institution  6(21.4)

Religious institution  9(14.8) Religious institution 20(32.8) Club institution  3(10.7)

Genre Korean pop 38(62.2) Genre Korean pop 42(68.8) Genre Korean pop 16(57.1)

International pop  6( 9.8) International pop  2( 3.3) International pop  5(17.9)

Classical  7(11.4) Song  4( 6.5) Classical  0( 0.0) 

Religious music 10(16.6) Religious music 13(21.4) Religious music  7(25.0)

Mood Speedy & rhythmic 26(42.6) Mood Speedy & rhythmic 15(24.6) Mood Speedy & rhythmic 13(46.4)

Slow & lyrical 14(23.0) Slow & lyrical 28(45.9) Slow & lyrical  6(23.1)

Grand & dynamic  2( 3.3) Appealing & passionate 12(19.7) Appealing & passionate  2( 7.1)

Repetitive & stable 19(31.1) Repetitive & stable  6( 9.8) Repetitive & stable  7(25.0)

Device Radio 24(39.3) Lyrics Memories 27(44.5) Main 
instru-
ment

Keyboard  7(25.0)

Braille notebook  6( 9.8) Courage & hope 20(32.6) String  9(32.2)

Portable player 12(19.7) Grief & mourning 13(21.3) Percussion  8(28.6)

Computer 19(31.2) Social issue  1( 1.6) Wind  4(14.4)

Note. The highest frequency response of each item is highlighted in bold.
a Responses of 28 subjects with prior experience in playing instruments were included.

2)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목적

본 연구에서 중도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활용하는 목적과 관련한 조사항목은 편안함, 기분전

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의 5개 항목이었다. 음악의 활용목적으로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

움 항목의 선택과 구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연구(North, Hargreaves, 

& Hargreaves, 2004)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성취감과 소속감 항목은 시각장애인과 음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성취감 항목은 ‘음악 활동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

해 성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내용으로(Lee, D., 2010), 소속감 항목은 ‘음악 활동

은 소속된 집단에 적응하고 집단 구성원과의 일체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를 근거로 하였

다(Park, Chong, & Kim, 2015).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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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악을 활용하는 목적은 기분전환(M = 4.35, SD = 0.60)이 가장 높았고, 즐거움(M = 4.18, 

SD = 0.79), 편안함(M = 4.14, SD = 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취감(M = 3.59, SD =

0.90)과 소속감(M = 3.23, SD = 1.13)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

로 낮았다(< Table 4 > 참조 ).

<Table 4> Psycho-social Purposes of Music Uses (N = 61)

Subcategory

n (%)

M ± SD1 2 3 4 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Comfort 0(0.0)  2( 3.1) 11(17.2) 26(42.2) 22(37.5) 4.14 ± 0.81

Change in mood 0(0.0)  0( 0.0)  4( 6.3) 32(51.6) 25(42.2) 4.35 ± 0.60

Joy 1(1.6)  1( 1.6)  6( 9.4) 32(51.6) 21(35.9) 4.18 ± 0.79

Achievement 0(0.0)  7(12.5) 19(31.3) 25(40.6) 10(15.6) 3.59 ± 0.90

Belonging 3(4.7)  13(21.9) 15(24.9) 24(39.1)  6( 9.4) 3.23 ± 1.13

2. 개인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의 차이

1)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의 빈도, 방식, 선호 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 활동 참여 빈도는 남녀 모두 ‘1시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음악 활용 매체는 

라디오, 선호 활동은 음악 감상이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악 분위기는 빠르고 경쾌한 곡

을 선호하였으며 선호 음색은 현악기로 밝혀졌다. 장애정도(전맹, 저시력)와 실명기간(25년 

미만, 25년 이상)에 따른 음악 활용 빈도, 활용 방식, 선호 활동, 선호 분위기, 선호 음색 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참조).

2)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리커트 3점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그렇다, 3점), 중립(보통이다, 2점), 부정(그렇

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윌콕슨 순위합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 소속감의 순으

로 음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정

도 변인에서는 전맹과 저시력 모두 음악사용 목적에 대한 수치가 기분전환과 즐거움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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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i-square Test Results of Music Use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N = 61)

Subcategory

Gender

x2

Degree of vision

x2

Duration of disability 

x2Male
(n = 33)
N (%)

Female
(n = 28)
N (%)

Blindness
(n = 32)
N (%)

Low 
Vision
(n = 29)
N (%)

Less than 
25 years 
(n = 34)
N (%)

More than 
25 years 
(n = 27)
N (%)

Frequency < 1 hr 20(32.9) 11(18.0)

4.032

17(27.9) 14(23.0)

3.881

16(26.2) 15(24.6)

3.980
1-2 hrs  9(14.6) 10(16.4)  7(11.5) 12(19.7) 13(21.3)  6( 9.8)

2-3 hrs  2( 3.3)  2( 3.3)  3( 4.9)  1( 1.6)  1( 1.6)  3( 4.9)

> 3 hrs  2( 3.3)  5( 8.2)  5( 8.2)  2( 3.3)  4( 6.4)  3( 4.9)

Medium Radio 12(19.7) 12(19.7)

2.990

13(21.3) 11(18.0)

6.477

14(23.0) 10(16.4)

2.451
Braille information 
instrument  4( 6.4)  2( 3.3)  5( 8.2)  1( 1.6)  2( 3.3)  4( 6.4)

Portable player  5( 8.2)  7(11.5)  3( 4.9)  9(14.6)  5( 8.2)  7(11.5)

Computer 12(19.7)  7(11.5) 11(18.0)  8(13.1) 13(21.3)  6( 9.8)

Preference Listening to music 23(37.7) 16(26.2)

2.643

20(32.9) 19(31.2)

1.177

22(36.1) 17(27.9)

 .826
Singing  8(13.1)  9(14.6) 10(16.4)  7(11.5) 10(16.4)  7(11.5)

Playing instruments  2( 3.3)  3( 4.9)  2( 3.3)  3( 4.9)  2( 3.3)  3( 4.9)

Creation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Mood Speedy & rhythmic 13(21.3) 13(21.3)

2.734

12(19.7) 14(23.0)

1.620

15(24.6) 11(18.0)

7.227
Slow & lyrical  8(13.1)  6( 9.8)  7(11.5)  7(11.5)  9(14.6)  5( 8.2)

Grand & dynamic  1( 1.6)  1( 1.6)  1( 1.6)  1( 1.6)  2( 3.3)  0( 0.0)

Repetitive & stable 11(18.0)  8(13.1) 12(19.7)  7(11.5)  8(13.1) 11(18.0)

Timbre Keyboard  5( 8.2) 12(19.7)

8.732

 9(14.6)  8(13.1)

1.257

10(16.4)  7(11.5)

1.450
String 15(24.6)  9(14.6) 13(21.3) 11(18.0) 14(23.0) 10(16.4)

Percussion  8(13.1)  3( 4.9)  6( 9.8)  5( 8.2)  7(11.5)  4( 6.4)

Wind  5( 8.2)  4( 6.4)  4( 6.4)  5( 8.2)  3( 4.9)  6( 9.8)

a. Fisher’s exact test

게 나타났다. 한편 두 그룹 모두 성취감이나 소속감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

며, 특히 소속감 항목은 저시력이 전맹에 비해 낮은 수치(Z = -2.805, p < .05)를 나타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명기간에서는 실명기간이 25년 미만인 집단과 25년 이상인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는데, 실명기간에 상관없이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성취감과 소속감은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장애정도 변인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게 실명기간 변인에서도 소속감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5

년 이상인 집단이 실명기간이 2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Z = -2.062 p < .05)를 나타

냈다는 것이다(< Table 6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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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sycho-social Purposes of Music Uses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N = 61)

Subcategory

Gender

Z

Degree of disability

Z

Duration of disability

ZMale
(n = 33)
M ± SD

Female
(n = 28)
M ± SD

Blindness
(n = 32)
M ± SD

Low 
Vision

(n = 29)
M ± SD

Less than 25 
years

(n = 34)
M ± SD

More than 
25 years
(n = 27)
M ± SD

Comfort 2.72 ± 0.51 2.82 ± 0.47 -0.922 2.74 ± 0.51 2.80 ± 0.49 -0.675 2.87 ± 0.33 2.64 ± 0.62 -1.676

Change in mood 2.93 ± 0.24 2.92 ± 0.26 -0.169 2.91 ± 0.28 2.96 ± 0.19 -0.731 2.90 ± 0.29 2.96 ± 0.18 -0.861

Joy 2.81 ± 0.46 2.90 ± 0.26 -0.995 2.85 ± 0.35 2.88 ± 0.43 -0.726 2.90 ± 0.29 2.82 ± 0.47 -0.668

Achievement 2.27 ± 0.76 2.60 ± 0.62 -1.827 2.45 ± 0.65 2.38 ± 0.80 -0.131 2.27 ± 0.76 2.10 ± 0.95 -0.563

Belonging 2.15 ± 0.87 2.25 ± 0.84 -0.438 2.45 ±0.78 1.84 ± 0.83  2.805* 2.61 ± 0.29 2.21 ± 0.78 -2.062*

 

a. Wilcoxon rank sum test
*p < .05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살펴보고,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활용하는 음악 활동 특성, 양식, 선호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음악 활용의 목

적과 개인변인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음악치료 프로

그램 개발 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타인과의 집단 활동보

다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음악 

활동의 경우 음악 감상, 노래, 악기연주 모두 활용하는 시간과 참여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

게 나타났으며, 음악을 활용하는 장소가 대부분 집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동성에 제한

이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Gold et al., 2010; Kirchner, McBroom, 

Nelson, & Garves, 1992),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서도 이들의 수동적인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수동적 형태의 음악 활동에서 능동적 

형태의 음악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도시

각장애인들이 장애에 적응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재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 상실에 따른 대체 감각인 청각 자극 즉, 음악을 제공하고, 이

들의 보행 및 방향정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탐색하는 일차적 감각 정보로서 

청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Molloy-Daugherty, 2013) 음악을 매개로 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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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는 대중가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인 대상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North et al., 2004; Park, Chong, & 

Bak, 2015; Seo, 2005). 반면 선호 노래 가사 내용의 경우 중도시각장애인은 과거를 추억하는 

가사의 노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래 활동이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장애 

발생 이전의 건강한 삶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환기시켜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재활 동기를 고취시키는 등의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Jung, 2015; Lee, D., 2010). 

다시 말해 자신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심리적 상실감(Kim & Kim, 2008)을 

겪는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노래를 매개로 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의 필요 없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Chong, 2015) 이들의 유능성, 자신감, 효능감 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

적인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 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편안

함, 기분전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속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음악 활용 목적 중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 항

목은 개인 변인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음악이 다른 감각 자극에 비해 정

서 변화를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Laukka, 2007; 

Spreckelmeyer, Kutas, Urbach, Altenmüller, & Münte, 2006)과, 실제 시각장애인들 또한 일반

인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 변인인 장애정도에 따라 음악 활용 목적 중 소속감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었는데, 시각 손상정도가 높은 전맹이 저시력에 비해 음악을 통한 소속감을 얻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인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음악을 개인적 차원인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나 자기만족

(self-amusement)의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음악이 집단구성원과의 교

류, 특히 소속감(belonging)을 가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

(Park, Chong & Kim, 2015)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시각 손상 정도가 높은 시각장애인이 

집단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와 지지감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도시각장애인이 

겪는 소외감, 고독감, 상실감 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을 개발할 때에 개별보다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시

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중재를 시행할 때, 이들의 개인적 특성 즉, 연령, 성별, 음악배

경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등 장애관련 특성들이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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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과 목표 설정에서는 청각적 단서들을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션 진행에서도 이들의 특성에 따라 청각 촉각, 

언어적 지시에 대한 집중도 뿐만 아니라 음악적 특성 즉, 선호와 친숙성, 음악적 배경, 음색, 

악기 편성 등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치료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잔존 감각 활용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명기

간이 25년 미만인 집단이 실명기간이 25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소속감을 위한 음악 활용 정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시각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 활용이 실명시기에 따른 경험, 교육, 

재활 훈련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Röder 

& Neville, 2003; Röder & Rösler, 2003; Thinus-Blanc & Gaunet, 1997). 또한 최근 실명한 경

우가 아니라면 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실명기간이 오래될수록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을 활용하

는 보상 기술을 배웠거나 이전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에 적응하였기 때문에(Lee, T., 2010) 음

악을 통해 집단 내에 긴밀한 유대와 상호 지지의 경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해

석된다. 더욱이 실명이후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활동성이 낮아져 집단 음악 활동에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감소하여, 결국 그룹음악 활동에 대한 혜택을 체감하기 어

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실명기간과 음악의 활용 목적이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써(Kim, 

2010),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을 구상할 때 장애정도와 실명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이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음악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보았

으며, 장애관련 변인에 따라 음악 활용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집에서 감상 위주의 수용적 음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음악 활동을 통

해 사회 구성원으로써 충족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소통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그룹음악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장애로 인

해 겪게 되는 상실감과 고립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음악을 통해 전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정

도와 실명기간이 음악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과 

음악 활용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관련변인에 

따라 음악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를 두고, 장애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의 목적

에 맞춰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도시각장애인 대상 

음악 적용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표본이 적고 편의 추출로 대상자가 모집되어 연령, 장애등급 

등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분포도가 고르지 않고,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의 차이를 일반



54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3권 제1호

화 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표본수를 늘려 연령대별로 추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할 필요성

이 있으며, 장애등급별 대표성 또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실명시기를 25세를 기준하여 전후로 나누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실명시기 21-30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중간 연령인 25세를 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실명 시기를 조사할 당시 응답자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점

진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 시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중도시각장애인의 실

명시기와 기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화된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었으며 특히 60대 초반이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와 질병으로 성인기에 실명한 시각장애인 인

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노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인 문제와 함께, 시각장애

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Wang, Mitchell, Smith, Cumming, & Attebo, 1999). 따라서 시각장

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잔존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음악 활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뿐만 아니라 음악 활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중 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초점을 두고 

음악 활용을 조사였으므로 향후에는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 실명원인 등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중년의 성인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

령에 따른 음악 활용을 살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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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s of Music by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6)

Yang, Ji Hye*, Park, Hye 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ople who became blind midway through life used music and how these uses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Sixty-one late-blind adults aged 40 to 60 years attending six welfare 

centers for the blind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25-question survey in Braille on music utilization and preference, as well as the purpose of music 

utilization. The response rate was 87.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listening 

preference, they reported preferring to listen to upbeat popular music on the radio when resting at home. 

They liked to sing along to lyrics reminiscent of personal memories. String instruments were preferred when 

playing an instrument. With regard to the reason for using music, inducing mood change was found to be 

the biggest reason, followed by seeking enjoyment, comfort, sense of achievement, and sense of belonging. 

Third, for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individual factors, such as gender, level of disability, 

and period without eyesight,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differences. Last, participants were found to obtain 

a higher sense of belonging through music compared to those having low vision. Regarding time without 

eyesight, it appeared that the shorter the period, the higher the sense of belonging participants had from 

utilizing music, and vice versa.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information for organizing an effective 

music program that can meet the needs and demands of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Keywords :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use of music, music preference, benefits of music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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